
민속악 농악

농악에 대한 본디 명칭은 매구 굿 매굿 풍물 두레 걸궁 걸립 등이다. 농악은 ‘농민의

음악’, ‘농촌의 음악’이라는 뜻을 한자로 정리하면서 나온 말이다. 농악이라는 말은 일제 강

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쓴 것인데, 문헌상 처음 보이는 것은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발

행한 『부락제』라는 책에서이다. 농악은 여러 명칭에서 보듯이 마을 공동체의 제사나 집단노

동의 여러 현장에서 연주되었으며,민중의 1년 열두 달 생활 속에서 놀아지고 오랜 역사 속

에서 축적되고 전승되어온 민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을의 공동제사로 당제를 모실 때,모심고 논매기할 때,그리고 백중날 농

사장원을 뽑을 때에 농악을 치며 놀았다. 또한 새로 집을 지었을 때나 새로 이사했을 때에

도 집들이로 농악을 치고 술을 대접했으며 줄다리기나 씨름판에서, 또 달집태우기를 할 때

에도 농악을 쳤다.그리고 공공기금 마련을 위한 걸립이나 학교 운동회,환갑잔치 같은 행사

에도 농악대가 동원되었다.

한편, 농악의 연행목적이 이처럼 다양한 만큼 그 형식과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성격은 각각의 농악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

닌 공동체성이다. 농악의 연행에는 민중의 공동체적 삶과 정서가 요체로 작용한다. 따라서

민중의 공동노동과 공동제사, 집단놀이 등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농

악에는 민중의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의식과 공동체적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농악을 포함하여 우리의 민속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 동

안 소멸되고 왜곡되어왔던 형편에 비추어보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농악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농악이 사물놀이화되고 무대화되어 감상용

으로 변질되고, 대학에서 굿의 일부분이나 특정 가락만이 연주되어 농악을 협소화시키고 있

는 것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농악을 정태적 관점에서 고정물로 보

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문화는 그것을 누리는 주체들의 사회 경제적 생활의 변동에 따

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농악도 민중이 처한 삶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목적을 달

리하고 그 형식과 내용도 달라져왔다. 그러므로 농악을 고정적인 것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모습과 기능을 살피고,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

하는 전승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농악은 공동체적 염원을 담아내는 제사음악과, 노동현장에서 피로를 잊게 하고 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주는 노동음악적 특성을 중심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악을 이해

하는 태도도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농악을 보존하고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 전승시키려는 노력이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고 익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

다. 농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며 건강한 민중적 미의식을 회복하

고,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족문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